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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리 모형실험을 통해 알아본 면과 한지의 색깔별 자외선 및 열 차단효과 탐구

 1. 탐구(연구) 동기

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는데, 이렇게 기온이
너무 높아지면 열사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강한 자외선은
피부암과 같은 심각한 피부손상을 일으키기도 한다. 특
히 자외선A는 유리창을 통과해 실내까지도 들어온다고
하니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열과 자외선을 모두 효
과적으로 차단해줄 수 있는 옷의 색깔을 찾아보고 싶었
다.

 2. 탐구(연구) 내용

   가. 선행 연구 고찰 및 탐구의 독창성

선행연구를 통해 여름에 가장 적합한 옷감은 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. 그런데 이번 탐
구는 모형실험을 통해 자외선과 열 차단에 가장 효과적인 “면의 색깔”을 찾고, 전통소재인 한지
의 열 차단과 자외선 차단의 효율성을 알아보았으며, 긴팔과 반팔 중 어느 것이 열 차단에 더
효과적인지, 자외선B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탐구해보았다는 점에서 독
창적이다.
   나. 탐구 절차 및 방법

4개의 상자 뚜껑에 구멍을 뚫어 흰색, 초록색, 파란색, 빨간색 면을 덮은 후 상자 외부온도와 내부
온도, 외부자외선과 내부자외선을 수치를 측정하여 색깔별 열 차단율과 자외선 차단율을 비교하였다.
한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하였고, 면과 한지를 겹쳐서도 실험해보았다. 긴팔, 반팔 모형을 만들어
온도 측정을 통해 열 차단율을 비교해보았고, 자외선B램프를 이용해 면이 피부암을 유발하는 자외선
B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았다.
   다. 작품의 주요 내용

면의 자외선 차단율은 빨간색>초록색>파란색>흰색 순서로 나타났고 열 차단율은 초록색>파란색>
흰색>빨간색 순서로 나타났다. 한지는 자외선 차단율과 열 차단율 모두 면보다 낮은 값이 나왔지만
한지와 면을 이중으로 겹친 경우는 색과 상관없이 모두 자외선을 100% 차단하였다. 그리고 반팔의
열 차단율이 긴팔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, 외부온도가 47도로 높은 경우 반팔의 열 차단율은 더 높
게 나타났고, 외부온도가 42도로 낮아지자 반팔의 열 차단율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. 자외선
차단율이 가장 높았던 빨간색 면을 가지고 자외선B램프 실험을 해본 결과 빨간색 면은 자외선B를
100% 차단하였다.

 3. 탐구(연구) 결과

외부자외선이 매우 높은 경우는 빨간색 면으로 된 긴팔 옷을 입는 것이 자외선 차단에 효과적이고,
외부온도가 매우 높은 경우는 초록색 면으로 된 반팔 옷을 입는 것이 열 차단에 효과적이다. 그리고
한지와 면을 이중으로 겹친 커튼을 설치한다면 실내로 들어오는 자외선A까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
을 것이다. 또한 자외선과 외부온도가 모두 높은 경우라면 열 차단율 순서와 자외선 차단율 순서를
모두 고려하여 초록색 면으로 된 반팔 옷을 입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.


